빛과진리교회를 지켜주세요!


성    명:                                      최승연
주    소: Pennsylvania, United States
연락처 :                 (+1) 931-896-****


고다이바 쵸콜렛바는1개에 $2.95 입니다. 2011년 봄 저를 인도하시는 분과 교회 앞 사거리근처에 있는 부대찌개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제가 주려고 했던 쵸콜렛이였습니다.  그때 당시 삼천원도 채 안되는 가격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것을 나에게 주면 안된다고 하셨던 분. 그러면서 밥값은 흔쾌히 내주셨던 분입니다. 주는 것을 기뻐하시고, 받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bookmark: _GoBack]저는 현재  미국에 살고있고, 제가 빛과진리교회와 함께 해 오고있는지는10년입니다. 미군파일럿인 남편, 그래서 미국에 살게 되었고,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그래픽디자이너로 일했었고, 지금 22개월가까이 되어가는 딸아이가 있어 육아에 전념하고있습니다. 남편의 직업으로 인해 이사도 많이 다녔습니다.
수련회일정에 맞추어 한국을 방문하는것은 쉽지않습니다. 경시쉐어링 시간과 퇴근시간이 맞물려 운전하다가도 차를 정차시켜 쉐어링을 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살때는 스카이프를 통해 21시부터 자정, 동부에 살면서 자정부터-새벽3시, 새벽6시부터9시까지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차 13시간,14시간 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모임을 자원하고있는 이유는 뼈속까지 유교 사상 그리고 불교에 배경을 두고있었고, 그러면서도 새해가 되면 무속인에게 가서 사주를 보고 굿을 하는 가족 행사,  중학교때는 카톨릭스쿨을 다녔습니다.  온갖것을 따라 다녀도 보고 믿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제 삶이 인도자를 만나 빛과 진리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그동안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던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스카이프로 성경공부를 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스카이프를 연결해주는 자매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가 함께하는 이 시간들, 이 진실함 그리고 조건없는 이 사랑 어떻게 이렇게 조작되어 질수 있단 말입니까… 반항끼가 가득한 스물한살이 되던해 내 멋대로 살고싶어 가출한 제게 더 머리가 커지고 생각이 뚜렸해진 제게 억지스럽게 요구하고 강요한다고 하고있을 저 일까요?
이 종이 한바닥에 제가 경험한 이 빛과진리교회가 어떤 곳인지, 제가 어떤 사람이였고, 빛과진리교회에 다니면서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를 쓴다는 것은 마치 끊어진 다리를 보는듯 하겠지만, 세상에 어떤 변화에 관심없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극히 이기적인 제가 이렇게 서명을 하게된 이유는 제가 알고있는 빛과진리교회, 제가 함께한 이 시간들, 이 진실 그리고 이 사랑이 거짓으로 둔갑하고 모함하는 것은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되어 졌기때문입니다. 한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나요? 그럼 보여주세요.

 
(사)평화나무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위 내용은 진실만을 기록하였음을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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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진리교회 성도:       최  승  연 s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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